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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함께하고                  2007 인천&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10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이 추진하는

유럽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최정상 성악가들의 향연

해설이 있는 2007 오페라 갈라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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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프라노 문수진, 소프라노 이윤숙, 테너 강요셉, 테너 이동명, 바리톤 송기창, 베이스 김남수

오케스트라: 서울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지휘 박영민)

해설: 장일범 (음악평론가) 
2007년 11월 24일(토)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3만원  /  S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Culture leader 유료회원, 20인 이상 단체 및 초. 중. 고생 30% 할인) 
공연문의 및 예매

엔티켓   1588- 2341 www.enticket.com
티켓링크 1588- 7890 www.ticketlink.co.kr
인터파크 1544- 1555 www.interpark.com
인천&아츠 사무국 032) 420- 2027~ 8 www.incheona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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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주 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아츠 사무국

협 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사진자료는 www.webhard.co.kr (ID:cmikorea/ Password:9694)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7 Incheon& Arts – Opera Gala Concert 
2007인천&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2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 2007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열린다. <해설이 있는 2007 오페라 갈라 콘서트>는 유럽 현지 음악계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 성악가들 6인이 출연하여 펼치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으로서,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 중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사랑의 절창들만을 선별,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한다.
이번 <해설이 있는 2007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더욱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인류의 영원불멸의 주제인 ‘사랑’의 아픔과 기쁨을 노래한 오페라 최고의 아리아들을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최고의 목소리로 인정받고 있는 6인의 한국인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3대 오페라단의 하나인 베를린 도이체 오퍼의 유일한 한국인 테너 강요셉, 신인 오페라 가수들의 등용문인 국제 오페라 콩쿨 ‘토티 달 몬테’ 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문수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전속가수로 활동한 베이스 김남수, 미국 오페라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윤숙, 이태리 쥬세페 디 스테파노 국제 콩쿨 1위에 입상, 이후 프랑스 유명 극장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리톤 송기창, 성악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최근 국내 뮤지컬 무대에서도 주역으로 열연하고 있는 테너 이동명 등이 모처럼 함께 하는 귀한 자리이다. 
콘서트 1부에서는 영화 ‘마농의 샘’ 삽입곡으로 널리 알려진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을 시작으로 쉽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아리아 중 하나인 푸치니 <라 보엠> 중 ‘그대의 찬 손’, <나비부인> 의 대표적인 아리아 ‘어느 갠 날’, 극적인 멜로디 전개로 청중을 사로잡는 테너의 대표적 아리아 <토스카> ‘별은 빛나건만’ 등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아리아들을 엄선해 들려준다. 2부에서는 비제의 <카르멘> 중 오페라 팬들의 가슴을 끓어오르게 하는 바리톤 아리아인 ‘투우사의 노래’, 드라마와 CF에 자주 등장하여 한국 청중에게 너무도 친숙한 아리아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을 비롯해 한국 청중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아리아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차세대 지휘자 박영민이 이끄는 서울 클래시컬 플레이어즈가 함께 해 최고 수준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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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 Overture from La Forza del Destino (Verdi)
영화 <마농의 샘>에도 삽입된 베르디의 <운명의 힘>서곡은 원래 하프가 두 대나 나오는 쉽지 않은 관현악 편성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팽팽하게 느껴지며 장엄하고 비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는 콘서트에서도 단골로 연주되는 오페라 서곡이다. 
2. 푸치니의 <라 보엠> 중 ‘외투의 노래’ - ‘Vecchia zimarra’ from La Boheme (Puccini) 
오페라 <라 보엠>은 마치 19세기 파리의 골목을 구석구석 보여주는 듯한 작품이다. 가난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정이 푸치니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에 녹아 든 이 작품은 굳이 오페라 매니아가 아니어도 감동을 받기 쉽다. 그 중에서도 이 ‘외투의 노래’는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마음으로 낡은 외투에게 이별을 고하는 한 남자의 애절한 심정이 담겨있다. 폐병에 걸려 죽어가는 여주인공 미미를 위해 낡은 외투를 처분하려는 철학자 콜리네를 보면서 관객들은 슬프지만 따뜻한 이들의 우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사랑을 주소서’ - ‘Porgi, amor’ from Le Nozze di Figaro (Mozart)
‘음악의 천재’라고 불리는 모차르트는 특히 오페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그가 남긴 여러 오페라들 중에서도 <피가로의 결혼>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오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인 피가로가 자신의 주인인 백작을 골탕먹이는, 봉건질서가 건재했던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천만한 스토리를 천의무봉의 선율로 교묘히 감싸 안은 작품이다. 서곡부터 끝까지 어디 하나 버릴 곳이 없지만 2막에서 백작부인이 부르는 ‘사랑을 주소서’는 자신에 대한 백작의 사랑이 식었음을 깨닫고 한탄하는 곡이다. 아쉬움과 한숨 속에서도 백작부인의 품위가 잘 느껴지는 곡이다. 
4. 푸치니의 <라 보엠> 중 ‘그대의 찬 손’ - ‘Che Gelida manina’ from La Boheme (Puccini)
오페라에 친숙하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었을 유명한 아리아다. 얼마 전 타계한 테너 파바로티가 특히 잘 불러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오페라 <라 보엠>의 가장 대표적인 아리아이다. 사랑하는 여인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겠다는 남자의 열정을 이토록 부드럽고 달콤한 멜로디로 표현해 낸 작곡가 푸치니에게 우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곡을 멋들어지게 불러준 파바로티, 비욜링, 베르곤치를 비롯한 여러 테너들의 공도 잊을 수 없다.
5. 푸치니의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 ‘E lucevan le stelle’ from Tosca (Puccini)
푸치니의 <토스카>는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오페라들 중 하나이다. 사형을 앞둔 남자 주인공 카바라도시가 연인 토스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부르는 아리아이다. 극적인 효과가 아주 뛰어난 곡으로 청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테너 아리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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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푸치니의 <나비부인> 중 ‘어느 갠 날’- ‘Un bel di vedremo’ from Madama Butterfly (Puccini)
푸치니는 동양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 일본과 중국을 배경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투란도트>가 중국을 배경으로 했다면 <나비부인>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로서 여주인공 초초상은 작품상 10대 소녀로 나오지만 정작 드라마틱한 목소리가 요구되는, 결코 쉬운 배역이 아니다. ‘어느 갠 날’은 돌아오지 않는 미국인 남편 핑커톤이 돌아올 날을 그리며 부르는 아리아로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 아리아이기도 하다. 

7.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파리를 떠납시다, 오 내 사랑’ - ‘Parigi, o cara, noi lasceremo’ from La Traviata (Verdi)

오페라 작품 속에 비련의 여주인공은 단골로 등장하지만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에 등장하는 비올레타만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고통 속에 죽어간 캐릭터도 드물 것이다. 이 곡은 비올레타가 
죽기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연인 알프레도와 부르는 이중창으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자극하는 곡

이다. 
2부 

1. 비제의 <카르멘> 서곡 - Prelude from Carmen (Bizet)

위험하지만 사랑할 수 밖에 없는 팜므 파탈의 대명사 카르멘. 플라멩코와 투우의 나라 스페인의 정열이 숨쉬는 오페라 <카르멘>의 작곡가 비제는 사실 프랑스 사람이었다. 많은 작곡가들이 스페인을 배경으로 작품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비제>의 카르멘이다. 오늘날 <카르멘>처럼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오페라도 드물지만 정작 작곡가 생전에는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작품이다. 도입부부터 사람을 끌어들이는 <카르멘> 서곡은 자주 따로 연주되는 콘서트의 단골 레퍼토리다.

2.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 - ‘Largo al factotum’ from Il Barbiere di Siviglia (Rossini)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생동감 넘치는 익살로 가득하다. 그리고 두 작품의 대본을 쓴 사람도 보마르셰다. 작곡된 시기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먼저지만 대본의 내용을 놓고 보면 나중에 작곡된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먼저다. 이 곡은 <세빌리아의 이발사> 1막에서 피가로가 기타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 자신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만물박사라고 자랑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로시니가 희가극에 얼마나 능한 작곡가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흥겹고 유쾌한 곡이다.

3. 푸치니의 <라 보엠> 중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 - ‘O soave fanciulla’ from La Boheme (Puccini)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초반부에 로돌포와 미미의 첫 만남에서 연이어 아름다운 세 곡이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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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돌포의 ‘그대의 찬 손’, 미미의 ‘내 이름은 미미’와 이어지는 이중창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까지가 바로 1막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다.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는 오페라에서 이중창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오페라 사상 가장 유명한 이중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첫눈에 반해 열렬히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가슴 터질 듯한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곡이다.

4.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중 ‘카탈로그의 노래’- ‘Madamina, il catalogo è questo (Mozart)
<돈 조반니는>는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 가장 대중적인 모차르트의 오페라로 꼽힌다. 매우 어두운 주제 속에서도 오페라 곳곳에 희극적인 요소가 엿보이는 매우 복잡한 성격의 오페라가 바로 돈 조반니이다. 이 곡은 1막에서 주인공 돈 조반니의 하인인 레포렐로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돈 조반니의 부인 돈나 엘비라 앞에서 «돈 조반니는 이렇게 애인이 많습니다.» 하고 그가 바람피운 여자의 명단을 읽어 내려가며 펼쳐보이는 유쾌하고 익살스런 아리아이다. 
5.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from L’elisir d’amore (Donizetti)

‘남몰래 흐르는 눈물’만큼이나 드라마나 CF에 자주 삽입된 아리아도 없을 것이다. 대개 이 곡의 선율이 주는 느낌 때문에 슬픈 곡으로 알기 쉬우나 실제 내용은 정반대다. 네모리노의 사랑에 감동을 받
은 아디나가 눈물을 흘리자 그 장면을 지켜보던 네모리노가 기쁨에 차 부르는 노래다. 
6. 비제의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 ‘Votre toast, je peux vous le rendre’ from Carmen (Bizet)

‘투우사의 노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투우사의 씩씩한 기개가 물씬 풍기는 곡이다. 오페라에서는 카르멘의 사랑을 구하는 투우사 에스까미요가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건배를 하며 투우사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자랑하면서 부른다. 
7.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 ‘Nessun dorma’ from Turandot (Puccini)
푸치니의 미완성 오페라 <투란도트>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중국풍의 노래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초연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를 꼽자면 역시 테너가 부르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될 것이다. 자신의 꾀에 넘어가 괴로워하고 있는 공주 투란도트의 완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아맞히면 자기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 공주의 사랑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다. 

*위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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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문수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유태열 교수에게 사사를 받은 소프라노 문수진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하는 동안 벨기에 Verviers 국제 성악 콩쿨 3위 입상 (1997년), 이태리 Treviso에서 열린 Toti dal Monte 국제 오페라 콩쿨에서 우승 (1998년)을 한 후 이태리 밀라노 국립 음악원을 수석 졸업 (Dieci e lode) 하였다. 스페인 Bilbao 국제 성악 콩쿨 3위 입상, 이태리 Rocca delle Macie 국제 성악 콩쿨 1위 , 제 43회 네덜란드 Hertogenbosch 국제 성악 콩쿨 입상 후 독일 바든 주립극장 (Badisches Staatstheater Karlsruhe)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태리 밀라노 스칼라 극장 (Il Teatro alla scala), 오스트리아 Klagenfurt극장, Karlsruhe궁전에서 열린  현대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와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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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이윤숙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후 도미하여, 95년 미국 보스톤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94년 탱글우드 음악축제에 참여하여 세이지 오자와 홀에서 여러 차례 공연하였다. 200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름 오페라 극장협회 (Bay Area Summer Opera Theater)의 시즌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부인 역으로 미국 오페라무대에 데뷔하였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Musica Dolce Opera 의 <라 트라비아타>, Livermore Valley Opera 와 오페라 <돈 조반니>, <라 보엠>, North Bay Opera 와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카르멘> 등을 공연하였다. 콩쿠르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 지역 결승 진출, Capitol Opera Annual Competition 1위 수상, 미국 The Arts Annual Award Association 최우수 오페라 가수상 수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테너 강요셉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UDK)를 졸업한 뒤 세계 3대 오페라단의 하나로 꼽히는 베를린 도이체 오퍼에서 현재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전속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쾰른 국립오페라극장 (OperKoeln) 오페라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활동을 한 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도이체 오퍼 베를린 장학생으로 재학하였다. 2000년 이태리 비오띠 국제 성악 콩쿨 3위, 200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벨베데레 국제 성악 콩쿨 입상, 2002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국제 콩쿨 2위, 2004년 오스트리아 탈리아비니 국제 성악 콩쿨 2위 입상과 최고 테너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1-2002 시즌 쾰른극장에서 <장미의 기사> 의 가수 역으로 데뷔한 이래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쉔부른 궁전 극장에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2002-2003 시즌 도이체 오퍼 베를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베를린 슈타츠 오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과 하노버 국립오페라 극장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 그리고 베를린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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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오퍼 ‘팔스타프’ 등이 있으며, 베를린 도이체오퍼 2005-2006 시즌부터 현재까지 오페라 <마술피리
 >, <라 트라비아타>, <돈 파스쿠알레>, <팔리아치> 출연으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테너 이동명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이태리로 건너가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대 수석입학을 한 테너 이동명은 이태리 체류기간 동안 이탈리아 국제 콩쿨 스끼오 우승 (2004년), 이탈리아 브레쌰 콩쿨 2등 (2005년), 제 22회 이탈리아 만토바 국제 콩쿨 우승 (2005년), 제 2회 이탈리아 국제 콩쿨 라벨로 (2006년) 등 수많은 국제 성악 콩쿨에서 우승 또는 입상하였다. 대표적인 공연으로는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 (2005년, 이탈리아 밀라노 Teatro di Rosetum 극장/ 이탈리아 브레샤극장),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 ( 2006년 이탈리아 브레시아, 밀라노 공연)가 있으며 <오페라의 유령> (2001년, LG 아트센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2002년, 전국 투어), <스위니 토드> ( 2007년, LG 아트센터)등에 출연해 뮤지컬 싱어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바리톤 송기창

경원대학교 성악과, 한국 예술 종합 학교 대학원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 수료하였다. 이태리 쥬세페 디 스테파노 국제 콩쿨 우승 1위, 프랑스 파리 U.F.A.M 국제 콩쿨 우승 1위, 프랑스 툴루즈-가스콘느 국제 콩쿨 우승 1위, 프랑스 마르세이유 국제 콩쿨 3위, 프랑스 베지에 국제 콩쿨 2위를 수상하였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에서 <피가로의 결혼>을 30여 회 공연을 비롯 국내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라 보엠>,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 <사랑의 묘약>, <아말과 밤손님>, <돈 조반니>, <잔니스키키>, <박쥐>, <세빌리아의 이발사> 외 많은 작품을 공연하였다. 
베이스 김남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김남수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L,D’annunzio” 국립 음악원과 “L’perosi” 국립 음악원, Pescara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 과정, 로마 ARTS 아카데미(장학생)를 졸업했다. 그 후 다시 독일로 옮겨 쾰른 국립음대, 로스톡 국립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 로스톡 시립 오페라극장 전속가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전속가수로 푸치니의 <라보엠>, 베르디의 <가면무도회>,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를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베이스 김남수는 또한 이탈리아 Umberto Giordano 콩쿨 1위, 이태리 Vissi d’arte 콩쿨 1위, 이탈리아 Citta di Terni 콩쿨 2위, 이탈리아 제노바 콩쿨 2위, 이탈리아 팔레르모 콩쿨 3위 등 이탈리아 유수 성악 콩쿨에서 입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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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 박영민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주목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박영민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지휘전공으로 임헌정을 사사하며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독일 현대음악 해석의 대가 미카엘 길렌을 사사하며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 모차르트 재단으로부터 바움가르트너 메달을 수상하는 한편, 이탈리아 키지아나 아카데미의 하계 지휘코스에 선발되어 정명훈을 사사했다. 그 이후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부천시향, 부산시향 등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하는 한편, 신생 원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2002년 호암아트홀 주최 모차르트 페스티벌에서 8곡의 모차르트 교향곡을 원전에 기초한 해석으로 선보이며 국내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2003년에 신개념 오케스트라 “서울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SCP)를 창단하여 드라마틱 베토벤 시리즈에서 베토벤의 숨겨진 극음악을 발굴하여 연극적 요소가 조화된 콘서트를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오케스트라 - 서울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Seoul Classical Players : SCP)
2003년 21세기 오케스트라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창단된 SCP는 “오케스트라 그 이상의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솔리스트, 실내악, 챔버 오케스트라와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영역을 넘나드는 신개념의 오케스트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단 이래 “드라마틱 베토벤” 시리즈, “세익스피어 인 뮤직” 시리즈 등 대형 연속 공연 시리즈를 진행하는 야심찬 기획력과 연주력을 선보였으며, 한동일, 강동석, 강충모, 양성원,  신영옥, 파스칼 드봐이용, 알베로 피에리, 막상스 라뤼, 페터 브룬스 등 세계 정상의 연주자들과 협연하였다.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도로서 “리메이드 클래식 시리즈”, “콘서트 일레븐”, “다큐멘터리 콘서트”, “드라마 콘서트” 등 새로운 양식의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모차르트 서거 25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다큐멘터리 콘서트 “가면 속의 모차르트”는 EBS 방송의 인기 콘서트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하여 열렬한 호평 속에 수회의 앵콜 공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SCP 만의 유연한 시스템에 의한 풍부한 공연 콘텐츠는 기업문화마케팅 관계자들과 전국의 문화재단과 콘서트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독보적인 콘텐츠 능력과 연주력을 인정받아 2007년 고양문화재단의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또한 국내 공연단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레이블인 SCP live 를 통해 음반을 출시하였으며 SCP Publications 과 SCP MEDIA 시스템을 갖추어 오케스트라, 그 이상의 오케스트라를 실현하고 있다. 
해설 - 음악평론가 장일범
KBS-FM <장일범의 생생클래식> 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음악평론가 장일범은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삼성미술관 리움 목요음악회 기획 및 해설자, 헤이스 마리아 칼라스 홀 음악감독, 마리아 칼라스홀,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누리 토크쇼 ‘장일범의 예술가와 만나고 싶다’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양문화재단에서 오페라 강의, 이화여대 최고위 과정, 성균관대, 금호갤러리, 삼성연수원 출강, 월간 객석 기자 및 모스크바 통신원 역임, 객석 편집자문위원, 로댕 갤러리 목요음악회, 아트선재센터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기획 및 해설 역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집행위원 역임, 빈체로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졸업,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성악과를 수학한 뒤 문예진흥원 공연예술아카데미 극작 평론을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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